
  MBC 스포츠 중계가 매서운 비판을 받고 있다. MBC 스포츠는 지난 23일, 도쿄 올림픽 개막식 선수
단 입장 때 우크라이나엔 체르노빌 원전을, 엘살바도르에는 비트코인을, 아이티의 경우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개 속’ 자막과 함께 시위 장면을 자료 화면에 넣어 해당 국가를 소개했다. 세계인들이 자국 
내 아픔과 국가 간 갈등을 접고 함께 만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자고 모인 자리에 초를 치는 일이었다.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고, 시청자들에게는 불쾌감을 안긴,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이었다. 25
일 대한민국 대 루마니아 경기 중계에서도 상대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다시 전파를 탔다. 자책
골을 넣은 루마니아 팀을 상대로 삽입한 ‘고마워요 마린 자책골’이란 자막은 시청자들의 질책을 사기에 
충분했다. 지금 MBC 스포츠는 '올림픽은 MBC'라는 구호가 무색해질 정도로 위태롭기 그지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지금 혹독한 책임 추궁을 받고 있는 구성원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반
성과 회복의 길을 함께 하고자 한다. 단편적인 정보로 대상을 쉽게 규정하려 하진 않았는지, 우리 안에 
우월감이 자리 잡혀 있지 않았는지, 주목을 끌기 위해 배려심을 잊은 적은 없는지 뒤돌아본다. 우리는 
이 시간을 시청자의 높아진 감수성에 발맞추고,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를 확고히 하는 계
기로 삼아야 한다.

  어제(26일) 사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뼈아픈 과정이 MBC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
을 기회가 되려면 사과문에서 약속한 바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은 회사가 대외
적으로 적극 사과하면서, 내부적으론 현 상황을 평가하고 책임질 사람을 찾아 문책하는 재판관의 입장
에만 서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사태는 여러 요인을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일이고, 조직 개편의 적절성 여부도 배제할 수 없
는 사항이다. 조합은 큰 대회를 앞두고 급진적으로 진행된 스포츠 조직의 대규모 개편 작업에 대해 그
간 우려를 표명해왔다. 스포츠 PD 인원의 축소, 협업 시스템 문제, 제작진과의 소통 부족 등으로 올림
픽 중계는 시작 전부터 파행의 연속이었다. 조합은 성급하게 이뤄진 조직 개편 작업이 이번 문제들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줬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던
져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경영진이 개개인만 과도하게 추궁하면서, 책임을 면피하려는지 주
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된 면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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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라


